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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유기물 원으로서 케나프 투입 효과

강찬호1*, 이인석1, 권석주1

1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413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농식품개발과 

[서론]

비축분성 유기물원을 이용한 간척지 토양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바이오매스 생산성이 높은 케나프를 절단 투입하여 

토양화학성과 물리성 개선 효과와 작물 생산성 향상 정도를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간척지의 토양개선을 위해 절단케나프를 3톤/10a 양으로 투입하고 연차별 투입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토양 오염 유발 요인이 

적은 절단케나프를 10a당 2톤, 3톤, 4톤, 5톤, 6톤 투입하여 투입효과를 산출하였고 케나프를 재배하던 상태에서 7월, 8월, 9월, 

10월에 각각 파쇄 투입하여 토양 화학성 및 물리성 변화와 투입작물인 케나프의 생육 및 수량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기물 투입 3년경과에 따라 토양 내 유기물 분해의 영향이 줄어들고 토양 화학성과 물리성이 안정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으며 

토양유기물 투입이 간척지 토양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해볼 때 가장 효율적인 토양 개량 효과가 기대되는 유기물원은 펠

렛퇴비와 절단케나프 이었다. 투입 유기물원인 케나프는 토양 내 분해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투입 2년차에서 토양 유기물 농도

가 증가하였는데 6톤/10a를 투입했을 경우 토양 유기물 함량이 31.2g/kg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7년에 비해 24% 증가하여 증

가율도 컸다. 토양 물리성 개선에 있어서도 절단케나프 투입에 있어서 뚜렷한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는데 절단케나프 4톤/10a 

투입 이상에서 작토심 23cm 이상으로 무투입 11.8cm에 비해 95% 깊어져 물리성 개선효과가 뚜렷하였다. 유기물원으로 케나

프를 투여하고 작물로서 케나프를 재배한 결과 투입 2년차에서 전반적인 생육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는데 케나프 6톤/10a 투입

에서 2톤/10a투입 대비 생육(초장)이 10% 향상 되었으며 절단케나프 투입에 따른 토양 이화학성 개선 효과에 의해 5톤/10a 

처리에서 수량 3,060kg/10a(7월 30일 기준)로 2톤/10a 투입 대비 수량이 34% 향상되었다. 투입 시기별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투입 시기가 빨라 분해 기간이 긴 조기 투입 처리에서 토양 이화학성 개선 폭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충분한 

분해기간이 확보된 7월 투입이 10월 투입에 비해 초장이 14.9% 더 컸고 수량은 3,249kg/10a(7월 30일 기준)로 40.9%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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